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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운동

 ‘경기옛길 쓰담쓰담’

▶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기옛길센터,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ESG 실천

▶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1지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가 지난 11월 9일(토) 친환경 탐방프로그램 〈쓰담쓰담〉을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1지구 청년연합(이하 참가단체)과 함께 진행하였다.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준말로, 플로깅을 대체하는 순우리말 조어이다. 〈쓰담쓰담〉은 경기옛길을 
탐방하면서 참가자들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ESG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서, 단체 또는 개인이 환경보
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후에도 자발적 쓰담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
록 사회공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쓰담쓰담〉은 경기옛길 영남길 제9길 죽산성지순례길(안성시 일대) 중 일부 구간에서 진행
되었다. 죽산순교성지에서 출발하여 일죽면의 넓은 들을 지나 죽산성당까지 이르는 총 3.5km의 
거리를 도보로 걸으며 쓰담 활동을 펼쳤다. 이 길은 천주교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 수많은 천주
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처형당한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길이다.

참가 단체의 박태현 스테파노 지도 신부는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 ‘보시니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이,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쓰담은 세상을 위해, 하느님을 위
해 한 걸음 나아가는 값진 시간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청년들에게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전했다.

참가단체의 정록희 율리아 청년연합회장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도 느꼈지만 선뜻 혼자 활동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쓰담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신앙적으로도 
하느님께서 창조해주신 세상을 가꾸고 일궈야하는 신자로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
다.

이날 프로그램은 청년 45명의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방치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였다.


